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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:(사)제주어보전회<489>
고재만의

*허무 ; * 이; *가심으로;

*갯 디; * 메덜; * 디 가믄;

* 아올랑; * 꼿; * 다앚앙;

*피영잇인; * 나가; *피와내는;

*아프민; * 디; *털어젼;

* 은 ; *벨도; * 도;

*꼿도; *사름덜; * 메도;

*탕 려오당; *여 ;

* 랑이 죽곡; *지드려도;

* 아졍 벨베락; *눈공저마다;

* 이 분 이;

*만날 수 읏인;

*벨밧에 올랑;

제주어 풀이

<계속>

<자료:양전형 제주어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층>

면과 비례 중시 … 구상회화라는 긴 화업

박광진의 국보

제주 자연 풍광에 빠져 50여 년 제

주의 아름다움을 그려온 박광진 화

백. 아흔을 넘긴 그는 한국 구상회

화의 거장으로 불린다. 1950년대

후반부터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

중심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구상

미술의 제도적 미학적 기반을 다지

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화가이자

미술행정가이다.

1950~1980년대 그의 회화를 통해

한국 구상회화의 토대가 형성되는

과정을 살펴보는 전시가 열린다.

이달 6일 제주시 한경면 저지예술

인마을에 있는 제주현대미술관 분

관에서 개막하는 상설전 박광진:

형상, 시가 되다 이다.

이번 전시는 자연의 소리 연작

으로 잘 알려진 풍경화 이전의 작업

들을 중심으로 작가의 초기 화업과

조형적 탐구의 궤적을 되짚는다.

국보 , 토끼장 , 백자 , 토기

등 박물관 유물과 건축, 인물 등을

소재로 대상을 구조적으로 해석한

1950년대 구상회화 작업, 면과 비례

를 중시한 화면 구성 등 작가 초기

조형 언어의 특징이 담긴 작품들을

집중적으로 내놓는다.

또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

까지 사실주의 아카데미 화풍이 드

러나는 풍경화도 함께 선보여 이후

자연의 소리 연작으로 이어지는

작가의 사실적 풍경화 제작 과정을

살펴볼 수 있도록 펼쳐진다.

아울러 작품과 함께 작가의 작업

과정과 당시 미술 활동을 보여주는

사진 자료도 함께 공개된다. 전시는

개막 후 오는 11월 1일까지 이어진

다. 전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현

대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.
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

제주 유종옥 작가의 개인전 에테

르-형태 너머의 공명(Ether-

Resonance Beyond Form) 이 서

울 인사동 인사이트센터에 있는 제

주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.

이번 전시는 제주특별자치도가

운영해 온 2025 제주작가 수도권

레지던시 파견사업 의 일환으로 마

련된 결과보고전이다. 유종옥 작가

는 2022년부터 3년간 이어진 사업

의 마지막 입주작가다.

작가는 제주를 기반으로 말

(馬) 이라는 상징적 형상을 중심에

두고 회화와 조각을 넘나드는 작업

을 이어왔다. 말의 형태를 해체하고

다시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회화

적 조각 이라는 독자적 조형 세계

를 구축해 작업을 이어왔다.

전시는 조각 안에 회화적 감성을

구현해 말 조형 작업과 함께 최근

작가가 집중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

에너지의 장인 에테르(ETHER)

와 존재를 구성하는 입자와 파동의

관계를 탐구해 조형 언어로 풀어낸

작품들을 선보인다. 전시는 이달 16

일까지 이어진다. 박소정기자

제주도민과 작가 지망생들의 문예

창작의 시작 을 돕는다. 제주문학

학교가 2026년 도민문학학교 를 3

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.

올해 도민문학학교는 문예창작

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전면

개편해 창작자 양성과 문학 향유

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다.

기존 창작곳간 은 작가양성

문예창작아카데미 로 명칭이 바

뀐다. 문예창작아카데미는 40강

규모로, 체계적인 단계별 창작 교

육 과정으로 운영된다. 창작 이론

과 실기 지도를 병행하고 작품 구

상과 집필, 퇴고 실습까지 이어지

는 실전 중심 교육이 이뤄진다.

도민문학학교는 또 시 시조 소

설 수필 아동문학 등 기존 장르에

더해 제주어문학 을 새롭게 포함

해 제주 고유의 콘텐츠를 창작할

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

이다.

문예창작아카데미 수강생에겐

이후 제주지역 작가들이 멘토단으

로 참여해 신진 작가 발굴과 성장

을 돕는 프로그램인 문예창작멘

토링 으로 연계돼 지속적인 창작

역량 강화가 지원된다.

기존 제주문학아카데미 를 개편

한 제주문학곳간 은 제주의 역사

문화와 제주인의 삶이 녹아 있는 작

품을 탐색하고 한국문학과 차별화

된 제주 소재 문학을 창작에 활용할

수 있는 특강으로 마련된다. 찾아가

는 문학교실도 확대돼 도내 작은도

서관과 동네책방에 지역 작가를 연

결해 주민들이 문학 향유를 할 수

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.

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제주문학

관에서 진행되며, 일부 프로그램은

도내 일원에서 운영된다. 프로그램

일정과 모집 등 자세한 사항은 제

주문학학교 온라인플랫폼(네이버

카페 밴드, 인스타그램)을 확인하

거나 전화(070-4115-1038)로 문의

하면 된다. 박소정기자

유종옥의 붉은 펄스


